빛과진리교회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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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쓰는 글은 하늘이 알고 제가 알고 모든 이들이 알 것을 확신하기에, 조금의 거짓도 없이 쓰는 것임을 제 이름 석 자를 걸고 맹세하며 밝힙니다.
저는 모임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임에서 1년 반 훈련한 후 피치 못한 상황에서 모임을 나가게 되었을 때, 고백하건대 제가 얼마나 빠르게 과거의 답답한 삶으로 돌아갔는지, 또한 많은 원망을 교회와 사회에 쏟아부었는지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2년 동안의 복귀 과정에서 얼마나 내가 무수한 도움을 주님께 받아 왔는지, 모임과 다시 함께하고 싶어했는지, 무엇보다 삶의 가장 어렵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두손 붙들어 준 교회에서 무슨 은혜를 받아왔는지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LTC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비록 자원하였음에도 몸과 마음이 어려운 일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목사님과 리더는 신이 아니었고, 저는 때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에 어려움을 종종 드러내었다는 것을 저를 아는 몇몇 리더들은 너무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저에게 억지로 강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LTC 과정 중, 누군가에게 비인격적으로 훈련을 강요하거나, 먹기,    먹이기 등을 한 일은 맹세코 경험한 적이 없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대로, 저는 목사님과 리더들처럼 교회에 대한 사랑이 넘치지도 못하고, 형제들과 가족들에게도 사랑이 부족한 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은 신뢰합니다.
한 자매님의 꼬감, 내가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 누구와 받았는지, 어느 공간에서 어떻게 무엇을 했었는지 내 지정의가 너무나 생생하게, 볼 때마다 눈물로 기억합니다...
이 교회는 지금까지 만났던 그 어떤 곳보다 순수와 진실이 있고, 누구보다도 한 사람을 돕기 위해 발버둥치고 마음 아파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곳이라고, 온전한 집 한 채 없이 지내는 목사님과, 자비로 사역하는 리더들,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도 완전함을 이루려고 안간힘을 쓰는, 형제자매들의 순수성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데에서 결정하고, 살아내지 않은 데에서 듣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의 지난 삶은, 제가 듣고 믿고 경험한 복음은 그렇게 얇팍하지 않았습니다. 진실과 순수가 아직 살아있는 이 땅에서, 주님이 보시는 대로 진실이 투명하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글을 맺습니다. 

(사)평화나무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위 내용은 진실만을 기록하였음을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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